
오가닉·코튼의 T-셔츠 전시회 개최 

“사서, 입고, 느끼고”로 계몽 

 

일본 오가닉·코튼(organic cotton 有機栽培綿)협회에서 금년(2003년) 4월부터 

유기재배면 100%로 만든 T-셔츠에 예술가 50명이 디자인한 무늬를 프린트하

여, 일본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공해 T-셔츠를 하나씩 사서 입고, 우리 

환경을 공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“사서, 입고, 느끼고”

라는 캐치·프레이즈로 선전하고 있다. 

이 “아트·T-셔츠·전시회”는 1995년에 시작하여 2년 걸러 개최하며, 이 

행사에 유명 예술가도 참가하고 있는데, 이번에는 저명한 일러스트레이터

(illustrator : 삽화가), 유명 디자이너 등 10명도 특별 참가하는 등 총 50명의 

아티스트(artist)가 이 기획 추진에 자진 참가하고 있다. 

이 협회는 지구 환경을 건전하게 보존하는데 공헌하기 위하여, 오가닉·코

튼 제품과 지구환경에 해롭지 않은 온화한 생산방법, 리사이클(recycle system) 

등을 보급하고자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체이다. 

이를 위하여 화학비료나 살충제,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농법으로 지

구 환경을 각종 독극물로 오염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에도 해롭지 않고, 하천

이나 지하수,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몽하고 있다. 

영국의 학술지에 의하면 세계의 모든 농업부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

미치는 치명적인 대미지(damage)의 원인 중 14%가 농업에 의한 것이라는 통

계가 발표되었다.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약 11%, 살충제의 24%가 

목화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. 그럴수록 농산물의 재배방법을 유

기농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여론이다. 



50명의 아티스트들은 이와 같은 취지에 찬동하고 무상으로 디자인을 제공

하고 있다. 이 협회는 오가닉·코튼 제품의 인증(認證)사업도 하고 있다. 

오가닉·코튼 제품은 3년간 농약이나 합성비료 등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

하지 않고 있으며, 토양에서 약품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농지에서 재배된 원

면을 사용하고, 방적에서 봉제까지의 제조공정에서 화학약품을 허용 한도 이

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. 이 T-셔츠도 이 기준에 적합

하며, 천연 염료나 금속성분이 없는 반응성 염료로 프린트하고 있다. 

원면은 보통의 2배 가격이며, T-셔츠의 수요는 년간 2천매에 불과하며, 1매

에 3,900엔으로 판매되고 있다. 그래도 타월이나 각종 의류에 붙이는 “유기 

면제품 인증”라벨 셔츠는 년간 20%정도 증가하여 22만매를 판매하게 되어 

“에콜러지”상품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. 


